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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에서 온 우주가 생겨났다. 온 우

주는 곧, 하나다. 현대 물리학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혜안
이 열린 도인(현인)들은 이를 내다봤
다. 자연을 탐구하고 연구하여 밝혀진
사실이 아니다. 인간 자신의 내면의 세
계를 밝히고 들여다보며 깨달음을 얻은
결과이다. 인간 자신을 밝히 아는 것이,
곧 자연의 만물 하나하나를 낱낱이 아
는 것과 같다고나 할까. 인간 내면의
탐구를 도외시한 물질에 대한 탐구의
결과가 서양과학의 지금의 성과라면,
우리 동양의 정신과 유심론적 사고로서
의 접근은 탁월한 발견이 아닐 수 없

다. 오늘날 최첨단 물리학에서 우주 만
물은 원소 하나하나가 모여서 모든 물
질과 인간마저도 형성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최첨단 과학 장비인 현미경
으로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미시의 세
계에서는 산 들 바다 하늘 인간 등 모
든 물질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또
동일한 구성 요소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
다.
그러면서 우주 천체를 관찰하고 땅의

이치를 살피면서 드러난 사실 가운데
하나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이
다. 이 말은 곧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영이라는 것이다. 사람은 우주 가운데
다스리는 왕과 우두머리의 위치에 있다
는 것이다. 
한의학에서는 인간을 소우주라 하였

고, 삼라만상을 대우주라 하였다. 대우
주의 축소판이 인간이며, 소우주와 대
우주는 결코 분리할 수 없는 하나라는
주장이다. 우주의 운행과 사계절의 변
화를 대우주라 보았다면, 인간 신체 내
부에서 일어나는 온갖 현상들과 만사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것을 보
아 인간을 소우주라 본 것이다. 
그렇다면 우주의 운행과 질서를 바꾸

고 인간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주역은
누구인가? 바로 인간이다. 외계의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다. 
완성의 도, 광명한 진리의 도가 나온

지금은 빛의 세계이다. 모르는 것이 없
는 세계라는 것이다. 가히 혁명적인 이
사실, 인간이 우주의 주인공이라는 것
이다. 한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바뀌면
내 가족과 이웃, 사회와 국가가 바뀌게
되고, 더 나아가 인류의 삶의 터전인
지구와 우주의 운행질서가 바뀌게 되는
이치를 터득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지상선국(地上仙國) 건설의

첫걸음은 다른 존재가 아닌 바로 나 자
신부터이다. 그래서 마음을 갈고 닦는
수도가 인생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
하다. 세상이 태평성대하기를 바란다면,

먼저 개벽의 주체가 되는 인간이 변화
하여야 할 것이다. 도덕경을 통하여 노
자가 말하고자 하는 참 뜻이 여기에 있
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명심하고 각성해야 한다. 
지금은 수도하는 시대이다. 마음 밖의

세계에 현혹되어 유리방황할 때가 아니
라는 것이다. 도덕경을 접하는 목적이
세속적인 지식 쌓기나 지식자랑이 되어
서는 더더욱 안 된다. 만법귀일의 정법
은 다름 아닌 참다운 사람(眞人)이 되
기 위함이다. 우리가 노자의 도를 머리
로서만 이해하려든다면 천 년 만 년이
가도 이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진정으
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지상선국 건
설은 바로 나 자신으로부터의 혁명이
시작이라는 것이다.

善善建建者者不不拔拔(선건자불발): 선을 세우는
자는 뽑히지 않고

善善保保者者不不脫脫(선보자불탈): 선을 지키는
자는 벗어나지 않으며

子子孫孫以以祭祭祀祀不不絶絶(자손이제사불절): 자
손의 숭상이 끊이지 않는다

修修之之身身 其其德德乃乃眞眞(수지신 기덕내진):

자신이 수도면 그 덕이 참되고

修修之之家家 其其德德有有餘餘(수지가 기덕유여):
가정이 수도하면 그 덕으로 여유로워지
고

修修之之鄕鄕 其其德德乃乃長長(수지향 기덕내장):
마을이 수도하면 그 덕으로 커지게 되
고

修修之之邦邦 其其德德乃乃豊豊(수지방 기덕내풍):
한 나라가 수도하면 그 덕으로 풍요로
워지고

修修之之天天下下 其其德德乃乃普普(수지천하 기덕내
보): 천하가 수도하면 그 덕으로 널리
이로워지게 된다

以以身身觀觀身身(이신관신): 자신으로서 자신
을 지켜보고

以以家家觀觀家家(이가관가): 한 집안으로서
집안을 지켜보며

以以鄕鄕觀觀鄕鄕(이향관향): 한 마을로서 마
을을 지켜보고

以以邦邦觀觀邦邦(이방관방): 한 나라로서 나
라를 지켜보며

以以天天下下觀觀天天下下(이천하관천하): 천하로
서 천하를 지켜보는 것이외다

吾吾何何以以知知天天下下之之然然哉哉(오하이지천하지
연재): 천하가 본래 그러한지 내가 어
이 알겠소? 

以以此此(이차): 이처럼 스스로를 관찰하는
자각(自覺)때문이외다.*

김주호기자

善善建建者者不不拔拔
선건자불발

선을세우는자는뽑히지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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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리자는 구세주요 이
기신 하나님의 대명사이다

지금 말하고 있는 이긴자는 당시 영모
님이 증거할 당시에는 예수의 종으로서
의 승리자를 말하던 시절이었다. 그러
나 지금 우리는 영모님의 발자취를 따
라가면서 구세주 출현이 어떤 식으로
되는가를 찾아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
나 만일 그런 식으로 영모님의 연막작
전을 그 당시 상태 그대로 끝맺음을 하
면 잘못 인식이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론을 설명할 시점에서는
당시 영모님의 연막작전과는 상관없이
그 대명사의 실체를 정확히 밝히는 것
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
혼돈이 없기를 바란다.
그래서 승리자는 구세주의 대명사요,

이기신 하나님의 대명사라고 밝히고 있
는 것이다. 당시 영모님은 이런 주인공
의 실체에 대해서는 전혀 눈치도 안 보
이셨다. 오직 예수의 종이라고만 증거
할 뿐이었다. 
승리자는 이기신 하나님 자체이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것이다. 승리자는 인
류가 고대하던 구세주의 대명사가 되시
는 것이다. 위에서 묵시록 2장, 3장의
승리자에 대해서 일곱 번씩이나 말씀을
하신 내용을 밝혀 보았지만 그 내용은
예수와는 전혀 상관도 없는 구세주 자
체가 됨을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잘못 인식되는 일이 있을까

봐 다시 한 번 밝혀두지만 구세주는 한
분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고 세 분이
나타나서 일인으로 합일되셔야 완성자

구세주가 되시는 것이다. 이미 앞에서
설명을 한 감람나무도 세 분이고, 동방
의인도 세 분이다. 지금 영모님이 말씀
하시는 승리자도 이제 세 분 중에 한
분이 나타났을 뿐이라는 것도 밝히 알
고 가기를 바란다. 그래서 완성자 구세
주가 어떤 방법으로 출현하시는 지를
그 발자취를 지금 따라가면서 알아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선각자 남사고 선
생은 승리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
하고 있다.

“十勝道令出世(십승도령출세)하니 天
下是非紛紛(천하시비분분)하다”桃符神
人(도부신인)

“이기신 하나님 정도령이 세상에 나타
나시니 천하의 시비가 분분하다.”

“容天劒(용천검)을 높이들고 滅魔經
(멸마경)을 외우면서 勝利大將後軍(승
리대장후군)되어 不顧左右前進(불고좌
우 전진)하고”弓乙圖歌(궁을도가)

“검과 같이 날카로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멸마경을 외우면서 승리대장
후군되어 좌우를 돌아보지 말고 전진하
고”

이와 같이 승리대장 또는 승리자 정도
령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남사고 선
생은 승리자 정도령이 나타나면 천하에
서 시비가 분분할 것을 말하고 있다. 그
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분을 욕하고 조
롱하여도 너희들은 승리대장의 후군되
어 좌우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전
진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二. 勝利者(승리자)는 曺熙星
(조희성)님

11)) 유유불불선선((儒儒佛佛仙仙)) 합합일일된된 주주인인공공
이이 승승리리자자이이다다
박태선 영모님이 그토록 강하게 증거

하시던 승리자는 영모님 자신이 틀림이
없다. 그러나 박태선 영모님은 처음 출
현한 승리자로서 앞으로 두 분의 승리
자를 찾아 키워 세워야 하는 막중한 사
명이 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출현하는
승리자가 완성자 구세주가 되시는 것이
다. 이 승리자는 유불선의 모든 종교에
서 말하는 구세진인인 주인공이 되시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 한 분의
승리자가 출현하면 모든 종교계에서는
다른 분을 더 기다릴 필요 없이 그 한
분을 참 스승으로 알고 따라야 하는 것
이다.

남사고(南師古)선생의 십승가(十勝歌)
를 보자!
八萬經內普惠大師 彌勒佛之 十勝이요
팔만경내보혜대사 미륵불지 십승
義湘祖師三昧海印 正道令之 十勝이요
의상조사삼매해인 정도령지 십승
海外道德保惠之師 上帝再臨 十勝이니
해외도덕보혜지사 상제재림 십승
儒佛仙異言之說 末復合理 十勝이라
유불선이언지설 말복합리 십승

“팔만대장경의 보혜대사가 말한 미륵
불도 십승이요, 의상조사가 말한 해인
을 들고 나오는 정도령도 십승이요, 성
경에서 말하는 또 다른 보혜사 상제 하
나님도 십승인데, 유불선에서 각각 기
다려 온 완성의 하나님인 구세주의 명
칭은 다 다르게 불리면서 왔지만 결국
은 어떤 이름으로 오시든지 다 감로 이
슬성신을 들고 나오시는 같은 한분의
승리자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다.”

십승가를 보면 참으로 감탄을 금할 수
가 없게끔 세밀하게 알려 주고 있다. 생
각을 잘못하면 각 종교에서 계속 자기
네 종교에서 또 다른 주인공이 나올 것
이라고 기대하면서 참 주인공을 배척하
면서 허송세월을 하게 될 수도 있다. 그
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소상하게 알려 주고 있는 것이다. 어떤
종교에서건 한 분의 승리자가 나오면
전 종교는 그 분을 중심으로 합해져서
온 인류와 삼라만상이 하나로 완성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다. 분열의 세계는
끝이 나고 하나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세계로 완성되는 것이다. 승리자는 각
종교를 망라한 한 분의 이기신 구세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박태선 영모님의 걸어가신 역사를 따
라가는 것은 구세주 출현이 어떤 식으
로 이루어지는가를 찾아보기 위함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영모님의 끝판의
역사까지 가보아야 알 수가 있게 되는
데 그와 같이 되면 독자들이 지루하고
혼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목 대목
마다 결론을 내고 지나가겠다고 이미
독자들에게 알려준 바 있다. 그래서 지
금 조희성님이 완성의 승리자라고 결론
을 말하는 것은 그 당시 박태선 영모님
때는 전연 알 수가 없었던 내용임을 이
해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그때는 박태
선 영모님이 유일한 한 분의 승리자라
고 알고 있었던 때였다. 그래서 그 당시
는 다른 승리자는 생각지도 않았던 때
였다.

2) 완성된승리자는조희성님

승리자는 세 분이 출현한다고 누누이
말했다. 세 분 승리자 가운데 박태선 영
모님을 시작으로 두 분이 더 출현 하시
는데 세 분 중 맨 끝에 출현하시는 분

이 완성된 승리자가 되시는 것이다. 세
분의 승리자가 끝에 출현한 분에게 오
시어 합일되어 완성자가 되시는 것이
다.(묵3:21 참조) 이 분이 조희성님이
다.
그러면 완성된 승리자는 어떤 분이 되

시는지 알아보겠다.

가. 조희성님의 성함(姓銜)이 승리자라고
예언되어있다.

AA.. 조조씨씨성성((曺曺氏氏姓姓))

- 새41장(格庵遺錄中에)
人生秋收糟米端風驅飛(인생추수조미

단풍구비) 糟飄風之人弓乙十勝(조표풍
지인궁을십승)

“인생을 추수하러 오시는 승리자는
(십승) 지게미 조(糟)에서 쌀 미(米)를
바람 끝에 날려 보낸 분이다. (그러면
무리 曹만 남게 된다.) 지게미 糟(조)에
서 쌀 米(미)자를 회리바람으로 날려
보낸 사람인 曺(조)씨가 궁을십승 즉
이기신 하나님이다.”

BB.. 희희성성((熙熙星星)) 함함자자((銜銜字字))

- 初章(초장)
欲識蒼生保命處吉星照臨眞十勝(욕식

창생보명처길성조림진십승)       

“영생의 지식을 배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자 한다면 길한 별
이 밝게 비치는 곳이 그곳인데 길한 별
이 밝게 비치는 즉 희성(熙星)이라는
함자를 쓰시는 분이 계시는 곳을 말한
다. 이분이 바로 승리하신 하나님이다.”

위에 예언된 내용은 曺熙星(조희성)
이라고 하는 분이 승리자(十勝)라고 밝

히고 있다. 또 조희성님은 승리제단에
서 매일 영생의 강론을 하시는데 예언
서에는 승리제단에서 강론하시는 분이
승리자라고 예언되어 있다.

CC.. 승승리리제제단단((勝勝利利祭祭壇壇))
- 初章(초장)
十勝十勝何十勝(십승십승하십승) 勝利

臺上眞十勝(승리대상진십승) 

“십승 십승 하는데 무엇이 십승인가?
승리대상 즉 승리제단 단상에서서 강론
하시는 분이 진짜 승리자 하나님이다.”

나. 승리하신조희성님의모습

지금까지 어떤 분이 승리자인가에 대
해서 설명하였다. 지금은 결론을 내려
승리자의 정체를 밝힐 때가 되었다. 승
리자 중에서도 완성된 승리자를 말한
다. 완성된 승리자가 구세주가 되시는
것이다. 위에서는 분명 조희성(曺熙星)
이라는 함자를 쓰시는 분이 승리자라는
것을 설명하였다. 조희성님이 어떻게
해서 승리하셨는지를 설명하겠다.

6000년간 하나님께서는 구세주 정도령
님으로 예정해 놓으시고 키우시던 조희
성님을 완성된 구세주로 다듬어 세우시
기 위하여 마지막 연단 과정으로 들여
보낸 곳이 곧 밀실(密室)이라는 곳이다.
조희성님은 밀실에서 생명을 내건 투쟁
을 계속하셨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
저히 불가능한 경지를 넘고 또 넘었다.
지금까지 도인들의 수도 생활에 대해서
책으로 많이 접해 보았지만 이 분 조희
성님과 같은 연단 과정은 들어보지를
못했다. 철저히 나를 짓이기고 죽이는
수도 과정이었다. 여기서 조희성님의
밀실에서의 대표적인 수도 과정을 다음
호에 몇 가지만 소개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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